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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한건축잡지의인터뷰에서안도다다오는건축의최종목적을생활공간의개선이

라힘주어말한다. 그가 보는건축의본질은단순한형태의조직이아니라‘자연과함

께하는생활공간의구축’이라는것이다. 이러한개념에서출발해해답으로표출되어진

것이 <물의 교회>이다. 안도는 물의교회에서물을바라보기도하고흘리기도하며떨

어뜨리고가두기도한다. 그는이를‘흐르듯흐르지않는’이라표현한다.

현재일본을대표하는건축가로안도를꼽는데는이의를달사람은아무도없을것이

다. 우리가안도의건축을부정할수없는것은형태적인강렬함, 공간적스케일, 그리

고건축이지니고있는수학적인명쾌함을모두발견할수있기때문이다.

안도는물위의교회를통해자연을안으로들여오는시도를하였다. ‘물’이라는요소를

최대한으로살려작은규모의교회를자연한가운데로옮긴것이다. 건물 밖물속에

박힌 십자가는 건축적 구조를 넘어선 상징으로 비쳐진다. 자연과 건축의 이중성을 표

현하기 위해 십자가를 자연에 포함되도록 밖으로 끄집어냄으로써 전면에 나오도록 한

것이다.

인공적으로식재된벽을만들어외부와시야가차단된극히사적인공간, 이곳에서느

낄수있는것은하늘과물, 그리고그사이의‘공백’뿐이다.

북해도의 외딴 산악지역에 지어진 물의 교회는 현재 호텔의 부속건물로서 결혼식

장으로도 쓰이고 있다고 한다. 잔잔히 물살이 일듯 사랑이 흐르고, 물이 건축물 안에

공존하듯둘만의사랑이영원할것만같은곳. 정말여자라면그런곳에서결혼하고싶

다는생각이마구솟구친다.

거장안도다다오의물의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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